
2. 통일신라시대

신라는 660년 이후 20여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지금의 예성

강∼원산만 이남의 땅을 확보하였다.즉,백제 영토의 전부와 고구려 영토의 일부를 탈취함으

로써,그 영역을 종전의 배 이상으로 늘리게 되었다.다시 말하면 신라는 그 전쟁에서 수백 년

이래의 숙적인 두 나라를 영구히 쳐 없애고,넓은 새 영토까지 얻는 그야말로 획기적이고도 크

나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었다.

물론 신라가 주도한 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, 신라의 자구책의 하나

이기도 하였다. 사실 신라는 660년 이전에 백제와 고구려, 특히 백제의 공격으로 국가 멸망

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. 따라서 신라는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두 적국을 없애고 영토도

넓혔으며, 무엇보다도 위기를 해소하여 국가를 보전할 수 있었다. 그러나 신라가 삼국의 싸

움에 중국을 끌어들여 그 힘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실은 그뒤의 한국사에 엄청난

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영향은 너무도 절통한 것이었다.

아무튼 신라에 병합된 옛 백제 영토는 685년(신문왕 5)까지 신라식의 4주(사비 완산 발라

청)와 3소경(금관 남원 서원) 및 다수의 군 현으로 재편되었다.그리고 그와 함께 당이

중국식으로 고쳤던 지명들을 포함해 각 고을의 이름도 상당수가 점차 신라화하였다. 그때

삽평은 여전히 군으로서 변동이 없었던 것 같다.

그후 신라는 757년(경덕왕 16)에 당의 방식을 따라 주 군 현 간의 영속관계를 강화하고

동시에 전국에 걸쳐 모든 지명을 중국식 한자명으로 고쳤다. 그에 따라 무주총관부의 관내

에 들게 된 삽평은 ‘승평’으로 개칭되었으며, 군으로서 희양현 해읍현 노산현을 관할하였

다.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.

신라 경덕왕대의 순천지역 행정구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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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읍현 원촌(여수)

노산현 돌산(여천군 화양면)

희양현 마로(광양읍 마로산 고성)

그러나 757년의 ‘개혁’은 무열왕조가 쇠미해가는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하였

던 중국화 정책이었고, 지방통치의 강화를 꾀한 마지막 안간힘에 불과하였다. 그러므로 그

조치는 실효를 거둘 수도 없었지만, 그나마 20년 만인 776년(혜공왕 12)에 정식으로 취소되

고 백관의 호가 모두 복구되었다.각 주 군 현의 이름도 거의 복구되었다.

이처럼 757년의 개혁은 실패하였고 그 실패는 무열왕조의 종말을 재촉하였다. 결국 수년간

내란이 잇달아 일어나던 중에, 혜공왕이 난군에게 살해됨으로써 무열왕조는 8대 127년(무열



순천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 6

왕∼혜공왕, 654∼780) 만에 단절되었다. 그리고 과도기인 선덕왕대를 거쳐 원성왕조가 들어

서게 되었다. 무열왕조시대를 신라의 ‘중대’, 선덕왕 이후를 ‘하대’라고 구분한다. 그러나 새

로 등장한 원성왕조(원성왕∼경순왕, 785∼935)도 한번 실추된 왕조의 지배권을 회복시키지

는 못하였다. 신라 자체는 이미 쇠망기에 들어 해체되고 있었으며, 왕조 교체과정에서 격화

된 지배층의 분열은 그것을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다. 그리하여 신라사회는 지방분권시대인

‘호족시대’로 접어들게 되었다.

한국사의 대분열기인 호족시대는 좀더 새롭고 바람직한 재통일 재화합 재분배의 사회를

요구하고 또 스스로 준비해가는 격동기였다. 각 지방의 호족들은 독자적인 지배권을 구축하

여 마치 ‘열국시대’를 방불케 하였으며, 한편으로 ‘천하통일’을 위해 서로 싸웠다. 그 과정에

서 각 세력간에 지배 복속의 관계가 생겨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성립되었다. 그리하여 양국

이 40여 년 동안 쟁패하였으나 겨우 명맥만 유지해오던 신라왕조가 935년 고려에 투항하고,

다음해에는 후백제가 고려에 패망함으로써 마침내 통일이 성취되었다.

후백제와 고려의 쟁패기에 삽평(순천)지역은 백제의 세력권이었다.한편 견훤을 섬겼으며 죽

어서 순천의 성황신이 되었다는 김총, 견훤의 사위로서 견훤이 고려에 투항한 뒤에 고려에

내응하였으며 죽은 뒤에 해룡산신이 되었다는 박영규, 무용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죽은 뒤에

인제산신이 되었다는 박난봉 등은 당시 이곳의 대표적인 호족들이었다.


